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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 국립DMZ 기억의 전당 사실상 유치 
성공

파주시가 강원도 등 접경지역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국립 DMZ 기억

의 전당 유치에 성공했다.

앞서 해당 시설 건립에 파주시ㆍ경기도ㆍ지역 정치권 등이 유치를 선

언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결과 임진각 일대가 최적지(경기일

보 2021년 6월16일자 1면)로 나온 바 있다.

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실과 문체부,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

는 정부가 국립 DMZ 기억의 전당 기본설계용역을 마치는 대로 2억여

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기로 문체부와 최종 합의했다. 사실

상 국립 DMZ 기억의 전당을 임진각에 건립하는 것이다.

앞서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용역 발주결과 임진각 일대가 

국립 DMZ 기억의 전당 최적지로 나왔다. 임진각이 입지점수에서 100

점 만점에 92점( B/C 1.12(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)으로 1위를 차지했

고 67년만에 파주시로 주소를 되찾은 판문점이 84점, 그 다음이 강원

지역 등으로 타도 후보 시ㆍ군 지역을 압도했다.

이에 따라 국립 DMZ 기억의 전당은 경기관광공사가 무상 제공하는 임

진각 일원에 문체부 관광기금 240억원과 시 예산 240억원 등 모두 4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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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이다. 규모는 연면적 1만5천200㎡, 지하 1층~

지상 3층으로 DMZ유물수집 연구시설, 아카이빙센터, 전시관 등이 들

어설 예정이다. DMZ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ㆍ기록해 종합적 스토리

텔링을 구축, 기억의 전당을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다.

박정 의원은 “올해 문체부의 국립 DMZ 기억의 전당 기본계획수립비 2

억원을 확보하는 등 유치에 전념했다. 기억의 전당은 판문점, 감시초소 

등 DMZ 내 건축유산을 활용한 현장형 기념조형물 활용, 국민참여를 

통해 복합적 공간이 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최종환 시장은 “파주는 67년만에 파주로 주소를 되찾은 판문점과 

DMZ 평화의 길 조성,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, 임진각평화곤돌

라 개통 등 DMZ에 관한 상징성과 접근성, 인프라 등을 모두 갖췄다”고 

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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